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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루 속히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영으

로 들어가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고,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깨

뜨려 많은 열매를 내며, 천국에서도 큰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을 벗고 영

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악으로 물든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려면?

학생이라면 대다수 방학을 맞아 ‘열심히 공부해서 뒤떨어진 성적을 올려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다짐했다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

해 주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세상적인 육을 취하며 살았던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영을 추구하고자 다짐했다면 막연히 ‘열심히 잘 하

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곧 학생이 성적을 올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멀리 해야 하듯 신앙 안에서도 영으로 들

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TV 드라마나 오락에 마음을 뺏겨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또 세상 유행을 좇아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

고 싶은 것이라도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절제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죄는 아니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되지

요. 수시로 영으로 변화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엡 4:22)

육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면 진리를 마음에 채우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안 해야지!”, “안 봐야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진리로 생각하

고 말하려고 노력하며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지요. 그럴

수록 진리가 아닌 것들이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미움, 험담, 간음, 거짓말, 짜증 등 육의 것들이 빠져 나간 자리에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시 육의 것들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과 

사랑, 화평, 섬김 등 영의 것으로 부지런히 채워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하라, 지키라’ 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영의 열매들이 점점 맺혀 나갑니다. 물론 이전에 취하던 것들을 당장 다 끊어 버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같이 기도하고 노력해 

나갈 때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영의 것이 채워질수록 점점 더 쉽게 진리를 행할 수 있지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에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행함, 그리고 영으로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화가 더딘 자신의 

모습에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달려 나가면 결국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골난망(刻骨難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뼛속 깊이 새

겨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

다.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은혜에 보답해 드리기에 힘쓰지요. 

생후 2개월 때에 ‘상실성 빈맥 심장병’이라는 희귀병을 치료받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얻게 된 자매는 유년시절부

터 오직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마음, 영의 마음을 이루

기 위해 힘썼지요. 또한 몇 차례 연예 기획사의 제의도 하나님 일이 더 귀하기에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치료받지 않았다 해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바 은혜가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됐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동

안 수고하여 많은 열매를 냈으니 좀 쉬어 보자.” 하지도 않았지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염려했고 ‘어떻게 하

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해 드릴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과거 주님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순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사가 넘치는지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악까지 벗어버리고 생명 다해 충성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

랍니다.       

포인트 하나! 

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해요

포인트 둘! 

마음 안에 영의 것을 채워야 해요

포인트 셋!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TIPTIP
성경적으로 ‘육’이란 

‘썩어지고 없어지며 변질

되는 것, 냄새나며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총칭

한다. 즉 우리 눈에 보이

는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진리

나 죄악, 불의 등을 말한

다. 

‘영’이란 육과 반대되

는 의미로서‘썩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 

진리’를 의미한다.


